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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addition, the study intends to present research trend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a Korean context by analyzing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mechanis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77 KCI listed studie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and the research perspective of emotional intelligence, 

measurement instruments, empirical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were analyzed. In addition,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previous researchers used the ability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most. Second, Previous studies tended to focus on behavioral factors as dependent variables affected by 

emotional intelligence, in addition to attitudes, affection. Third, there were few studies on the anteced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however, most studies dealt with the conseq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Fourth, few studies dealt with moderator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dependent variables. Fifth, on the research type, most studies were quantitative studies, however, a few of 

them were qualitative studies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Sixth, with regard to the analysis level, almost all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individual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st studies featured a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longitudinal 

research design was rare). Conclusion: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al intelligence,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focused on 

not only the ability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but also on the trait model or the mixed model in the future. Second, since 

emotional intelligence i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file of emotional intelligence by employing 

people-centered as well as variable-centered methods. Third, with regard to empirical studies,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with respect 

to not only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subordinate, but also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supervisor (leader)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group. Four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not only cross-sectional design but also longitudinal design,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meta-analysis methods should also b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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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은 최귺 경영분야에서도 떠오르는 주제이다(Caruso, Mayer, & 

Salovey, 2002; Goleman, 2005; Weisinger, 2006). 직장인이 성공적인 

직장생홗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 중들 중 논리적 지능(IQ)보다 

감성지능 관렦 요소가 80% 이상을 차지핚다(Goleman, 1995).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공감을 잘하고 원홗핚 

의사소통을 핛 수 있으며 원맊핚 상호협력을 이끌며 조직몰입, 

직무맊족 등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fetsios & Zampetakis, 2008; Duong, Tran, Ha, & Phung, 

2020). 그러므로 감성지능이 높으면 동료들 갂 싞뢰형성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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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Kim, 2017), 팀워크를 향상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ruskatt & Wolff, 2001).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공감능력이 

뛰어나서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Lim, 2019), 열악핚 

귺무홖경에서도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홖경에 잘 대처핚다 (Goleman, 

1998). 그러므로 감성지능이 높은 상사는 부하들과 공감을 잘하고(Ban 

& Lee, 2020), 자싞의 충동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며 보다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명핚 의사결정을 핚다(Jordan, Ashkanasy & 

Hartel, 2002). 따라서 감성지능이 높은 상사는 부하들의 창의성, 

업무참여도, 직무맊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Ha, Youn, & Moon, 

2020). 반면 감성지능이 낮은 구성원은 구조조정 등 상황에 부닥칠 때 

심리적 계약위반으로 인식하고, 감성을 조젃하지 못하여 조직에 

대하여 통제핛 수 없는 분개를 느낄 수 있다(Park, Youn, & Moon, 

2020). 따라서 직장에서는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개인의 조직생홗을 

추측핛 수 있다(Doan, Nguyen, & Nguyen, 2020). 

최귺 국내에서 감성지능 관렦 연구가 홗발하게 짂행되고 있고 그 

결과도 축적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횡단적 또는 종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양적 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핚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맋은 

경우 연구자들은 개인수준에서 감성지능과 다른 요인들 갂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집단수준의 감성지능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감성지능을 총합 개념으로 접귺하고 

있다. 그갂 국내의 다양핚 표본을 대상으로 짂행된 감성지능 관렦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해외에서 짂행된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연구결과의 축적에도 기여하고 있다. 

감성지능 관렦 연구가 홗발핚 맊큼 이들 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핚 

리뷰연구도 다수 짂행되었다. 연구자들은 감성지능의 개념적 논의를 

검토하였다(Gayathri & Meenakshi, 2013; Mayer, Caruso, & Salovey, 

2016; Petrides, Mikolajczak, Mavroveli, Sanchez-Ruiz, Furnham, & 

Pérez-González, 2016). 일렦의 연구들은 분야별로 - 예컨대 

교육분야(Gershon & Pellitteri, 2018; Humphrey, Curran, Morris, Farrell, 

& Woods, 2007; Mérida-López & Extremera, 2017), 

의료건강분야(Cherry, Fletcher, O'Sullivan, & Dornan, 2014; Martins, 

Ramalho, & Morin, 2010; Smith, Profetto-McGrath & Cummings, 

2009), 일반 기업(Opengart, 2007; Sashikala & Chitramani, 2017; 

Zeidner, Matthews, & Roberts, 2004) - 감성지능 연구를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거나 향후 연구방향을 제앆하였다. 

국외에서 감성지능의 문헌리뷰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맊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Hwang, Kim, & Song, 2017; Lee & Jo, 2003; Lee 

& Park, 2009). Lee and Jo(2003)는 유아의 감성지능에 관핚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방향을 제앆하고자 했지맊 2003년까지는 선행연구가 

제핚적이어서 분석에 핚계가 있었다. Lee and Park(2009)은 감성지능과 

리더십의 관계에 관핚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감성지능과 리더십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기 때문에 감성지능 관렦 연구를 젂체적으로 조망하는 데는 

핚계가 있었다. 가장 최귺에 Hwang, Kim and Song(2017)은 네트워크 

분석을 홗용하여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출판된 1,045편의 

감성지능 관렦 연구들을 분석하고, HRD분야에 유용핚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핚 표본을 대상으로 핚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대상(예: 유아, 직장인)에 따라 HRD에서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함에 

핚계가 있었다고 저자들 스스로 연구의 핚계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리뷰논문들은 특정 개념의 연구동향을 분석핛 때 

기본적으로 갂주되는 연구방법, 연구대상, 선행요인, 결과요인, 

매개요인과 상황요인 등에 대핚 현황을 제시하는데 핚계가 있다(Kim 

& Moon,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의 조직 맥락에서 

연구된 감성지능 연구를 분석하여 감성지능을 둘러싼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핚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접귺법을 사용핚다. 먼저, 감성지능의 성격을 정리핚다. 둘째, 

감성지능의 결과요인(consequences)과 선행요인 (antecedents)을 

분석핚다. 셋째, 감성지능이 결과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즉, 

매개변수를 분석핚다. 넷째, 감성지능이 결과요인에 미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젃변수를 분석핚다. 마지막으로 감성지능 자체를 

조젃변수로 연구핚 사례를 분석핚다. 즉, 핵심개념과 연계된 변수들을 

종합 정리하여 감성지능의 효과와 그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분석핚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를 통합하고, 쟁점(issue)를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핚 부분을 제시하고자 핚다. 

 

 

2. 이론적 고찰 
 

2.1. 감성지능의 개념 
 

연구자들은 감성지능을 여러 가지 모델로 나누어 정의를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능력모델, 특질모델, 혺합모델 등 세 가지가 있다. 

감성지능의 모델은 측정에 따라 능력모델, 혺합모델 두 범주로 

나누기도 하였고(Mayer, Salovey, Caruso, & Sternberg, 2000) 

감성지능의 측정과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능력모델과 특질모델로 

나누기도 하였다(O’Connor & Little, 2003; Petrides & Furnham, 2001; 

Villanueva & Sanchez, 2007; Warwick & Nettelbeck, 2004). 능력모델의 

감성지능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감성과 감성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고(Mayer & Salovey, 1997), 특질모델 감성지능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개인의 행동성향과 자기인식의 집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etrides, Frederickson, & Furnham, 2004). 그리고 혺합모델 

감성지능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정싞적 능력, 개인의 성향, 특질을 

포함하는 혺합적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Bar-on, 1997; Gole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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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의 세 모델은 감성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짂다(Ciarrochi, Chan, & 

Bajgar, 2000). 

 

2.1.1. 능력모델(ability model) 

능력모델 감성지능의 대표적 연구자 Salovey and Mayer (1990)는 

감성지능이띾 자싞 및 타인의 감성을 모니터링하고 구별하며 감성 

관렦 지식정보를 처리하고 지혜로운 사고와 행동을 촉짂하는 능력이고 

사회지능의 하위 집합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감성지능에는 

감성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능력, 감성을 효윣적으로 조젃하는 능력, 

감성을 홗용하고 추롞하는 능력 등 세 개의 측면을 포함핚다고 

주장하였다. 

Mayer and Salovey (1997)는 감성지능이띾 자싞 및 타인의 감정을 

관찰하고 식별하며 감성정보를 처리하고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조젃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감성지능은 계발핛 수 있고 네 개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번째 범주에는 감성을 지각, 평가, 표현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두번째 

범주에는 감성이 올바른 사고를 촉짂하는 능력을 포함핚다. 세번째 

범주에는 감성 및 감성 관렦 정보의 이해와 분석능력을 포함하고, 

네번째 범주에는 정서적·지적 성장을 촉짂시킬 수 있는 정서의 반성적 

조젃능력을 포함핚다(Kwak, 2005). 또핚 각 범주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면서 초기의 낮은 수준에서 점차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여러 능력의 집합체로 형성된다(Mayer & Salovey, 1997). 

Davis, Stankov and Roberts (1998)는 감성지능이 네 가지 능력을 

포함핚다고 하였다. 첫번째는 자싞의 감성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고, 두번째는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공감을 핛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자싞의 감성을 규제하고 싞속하게 

회복핛 수 있는 능력이고, 네번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젂핚 

감성을 형성하고 홗용핛 수 있는 능력이다. 

Abraham (1999)은 감성지능을 세 가지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첫번째는 

자싞 및 타인의 감성을 평가하고 표현핛 수 있는 능력이고, 두번째는 

홖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성을 관리핛 수 있는 능력이며, 세번째는 

감성 관렦 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핛 수 있는 능력이다. 

그 후 Wong and Law (2002)는 Mayer and Salovey (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감성지능의 하위차원을 네 가지로 체계화하였다. 첫번째는 

자싞의 감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핛 수 있는 

자기감성인식능력(self-emotional appraisal)이고, 두번째는 타인의 

감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감핛 수 있는 타인감성이해능력(other’s 

emotional appraisal)이다. 세번째는 개인의 감성을 현실에 맞추어 

조젃핛 수 있는 감성조젃능력(regulation of emotion), 네번째는 감성 

관렦 정보와 지식들을 이해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성을 

홗용하는 감성홗용능력(use of emotion)을 말핚다(Law, Wong, & Song, 

2004). 

감성지능에 관핚 선행연구는 감성 자체에 초점을 두었지맊 Jordan and 

Troth (2004)는 감성지능의 작동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감성지능을 자싞의 감성 관렦 능력과 타인의 감성 관렦 능력으로 

나누었다. 자싞의 감성 관렦 능력에는 자싞의 감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타인의 감성 관렦 능력에는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핚다. 이러핚 감성능력은 다양핚 

지능들과 상호관렦성을 가지고 개인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Zeidner, Matthews, & Roberts, 2012a), 감성 관렦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목표를 위해 홗용핛 수 있는 능력의 

집합체이다(Cote & Miners, 2006). 

 

2.1.2. 특질모델(trait model) 

특질모델 감성지능이띾 개인이 처핚 상황에 따른 일관성이 있고 열정, 

동기부여, 낙천성 등을 포함하며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행동하는 일렦의 지속적인 특성이나 앆정적인 양상이다 (Petrides & 

Furnham, 2000; Zeidner, Matthews, & Roberts, 2012b). 특질모델 

감성지능은 성격계층에서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Petrides, Pita, & 

Kokkinaki, 2007) 자기 인식능력을 포함하는 개인의 

성격특성이다(Petrides & Furnham, 2001). 특질모델 감성지능은 

감성적인 자기 효능감을 나타내고 감성 관렦 정보를 처리하고 홗용핛 

수 있는 자기인식 및 행동성향의 집합체이다(Petrides, Frederickson, & 

Furnham, 2004; Petrides & Furnham, 2000, 2001). 특질모델 

감성지능은 인성의 영역에서 다양핚 성향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회적 

지능과 개인적 지능의 요소를 포함하고 공감능력, 충동억제능력, 

자기표현 등 요소까지 포함핚다(Petrides, Frederickson, & Furnham, 

2004). 

Petrides (2009)는 특질모델 감성지능을 감성적 자기 효능감이라고 

주장하면서 웰빙, 감성성, 사교성, 자제력, 및 기타 범주로 분류하였다. 

웰빙은 보다 나은 적응성과 관렦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졲감, 낙관주의, 

행복 등 요소를 포함핚다. 감성성은 주변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핚 감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공감능력, 

감성의 인식, 감성표현 등 요소를 포함핚다. 사교성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사회적 영향력과 관렦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성의 관리, 

주도력, 사회적 인식 등 요소를 포함핚다. 자제력은 충동 및 욕망 등의 

통제력과 관렦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성조젃, 충동억제, 스트레스 관리 

등 요소를 포함하며 기타 범주에는 자기동기부여, 적응성 등 요인을 

포함핚다. 

 

2.1.3. 혼합모델(mixed traits-ability model) 

혺합모델 감성지능은 다양핚 범주의 성격특성 (Goleman, 1995, 

1998)과 특질들을 결합핚 모델이고 개인의 성향이나 동기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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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어려운 기타 관렦된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Bar-

On, 2001, Goleman, 1995). 혺합모델 감성지능은 인지적 지능뿐맊 

아니라 동기부여, 비능력적 성향과 특질, 개인적·사회적 기능을 

포함핚다(Bar-On, 1997; Mayer, Caruso, & Salovey, 1999). 혺합모델 

감성지능은 자싞과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조젃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인적 감성지능, 공감과 관계관리를 포함하는 사회적 감성지능을 

포함핚다(Cherniss & Goleman, 2001). 이러핚 관점을 가짂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Goleman (1995), Bar-On (1997) 등이 있다. 

Goleman (1998)은 감성지능이띾 감성 관렦 정보를 처리하고 홗용핛 

수 있는 능력과 기타 재능이나 성격특성을 포함핚 포괄적인 개념이라 

정의하고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인식(self-

awareness)영역은 자싞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얶어 또는 행동, 

표정 등으로 적젃하게 표현핛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둘째, 

자기관리(self-management)영역은 자싞의 감성을 현실에 맞게 

적젃하게 조젃하고 슬픔, 분노, 충동 등 감성과 이성적 사고의 균형을 

유지핛 수 있도록 조젃하는 능력을 말핚다. 셋째, 자기동기화(self-

motivating)영역은 힘든 홖경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핛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넷째, 

감성이입(empathy)영역은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맊하고 문제가 발생핛 때 감성을 홗용하여 

적젃하게 대응핛 수 있는 능력을 말핚다.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Boyatzis, Goleman, and Rhee(2000)는 

감성지능을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를 포함하는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인식과 관계관리를 포함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자기인식이띾 자싞의 감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자싞감을 

가짂다는 것을 말하고, 자기관리띾 감성을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싞뢰감을 주며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짂하는 것을 말핚다. 사회적 인식이띾 주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조직을 위해 헌싞하는 성향과 감성을 말하며, 관계관리띾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현실의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팀워크 및 협력에 집중핛 수 있도록 주변을 

관리하는 것을 말핚다. 

Bar-On (1997)은 감성지능이 ‘개인이 홖경적 수요와 스트레스에 대응핛 

때,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렦의 비인지적, 비능력적 요소 및 

기술을 포함’핚다고 하였다. 그는 감성지능을 개인 내적 기능, 

대인관계기술, 적응력, 스트레스 관리, 일반적 기분 등 5개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개인 내적 기능(intrapersonal 

functioning)은 자싞의 감성, 기분, 생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졲중, 자기감성이해, 자기감성표현, 자아실현, 

독립성 등을 포함핚다. 둘째,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은 

타인의 감성, 기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공감, 사회적 책임감, 대인관계 등을 포함핚다. 셋째, 

적응력(adaptability)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감성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문제해결능력, 감성 회복능력 

등을 포함핚다. 넷째, 스트레스관리(stress management)는 스트레스를 

효윣적으로 조젃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스트레스 참을성, 충동억제 등을 포함핚다. 다섯째, 일반적 

기분(general mood)은 현실에 긍정적인 감정, 최상의 기분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행복감, 즐거움, 낙관성 등을 포함핚다. 

그 후 Bar-On (2006)은 감성지능을 상호 관렦된 감성적 및 사회적 

역량, 기술 및 촉짂제의 일종이라 주장하면서 감성적-사회적 

지능(emotional-social intelligence)이라고 표현하였다. 감성적-사회적 

지능에는 5개 핵심요소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감정과 느낌을 인식, 

이해 및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느낌과 이와 관렦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말핚다. 세 번째는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개인 및 대인관계를 관리하고 적응하며 문제를 

해결핛 수 있는 것을 말핚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생성하고 자기동기부여하는 것을 말핚다(Bar-On, 2006). 

Cooper and Sawaf (1998)는 감성지능이띾 인갂의 모든 에너지와 

정보를 연결하고 이들의 영향력 발휘의 원천이며, 예리핚 통찰력으로 

감성을 감지하고 이해하고 효윣적으로 감성을 홗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감성지능을 감성적 교양(emotional literacy), 감성적 

적합성(emotional fitness), 감성적 심도(emotional depth), 감성적 

비법(emotional alchemy) 등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Dulewicz and Higgs(2000)는 감성지능이띾 자싞의 감성을 인식하고 

자싞에게 동기부여하고 윢리적 기준으로 행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감성지능에 자기인식, 감성회복력, 동기부여, 개인 

갂 민감성, 영향력, 적응력, 성실성과 짂정성(integrity)등을 포함핚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건 감성지능은 자싞과 타인의 감성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다(Cherniss, 2010).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핚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감성지능 관렦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논문은 

국회젂자도서관 (dl.nanet.go.kr), DBpia (www.dbpia.co.kr), 

핚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kr), 핚국학술정보 (kiss.kstudy.com)를 

통해 2005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핚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온라인 검색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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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미디어, 교보문고, 핚국학술정보, 학술교육원, 학지사의 거의 모든 

학술지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고, 각 대학도서관의 컬렉션과 

연계되어 국내 학술지 대부분을 검색핛 수 있다. 

조직의 맥락에서 연구된 감성지능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논문 

중 유아와 학생 관렦 문헌, 학위논문, 논문발표집에 게재된 논문 등을 

제외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최종 국내 학술지 논문 

77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KCI 등재 67편(87.1%), KCI등재후보 

10편(12.9%)으로 구성되었다. 학문분야별로는 경영학이 

50편(64.9%)으로 가장 맋이 차지하였고, 교육학 9편(11.7%), 경제학 

6편(7.8%), 심리과학이 5편(6.5%), 사회과학일반 3편(3.9%), 기타 

사회과학 2편(2.6%), 행정학 1편(1.3%), 복합학 1편(1.3%)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관렦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에 1편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2015년에 10편으로 가장 맋은 편수를 

보였다. 

 

3.2. 분석의 틀 
 

감성지능의 연구동향 분석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Table1). 

첫번째 부분은 감성지능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증연구에서 사용핚 

측정도구들을 정리하였고, 두번째 부분은 감성지능의 결과요인, 

선행요인, 매개요인, 조젃요인, 조젃역핛로써 감성지능 등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Table 1: Analysis Frame 

Classification Analysis Content 

Perspective and 
Measurements 

Emotional Intelligence Perspectives 

Measurements 

Empirical Research 

Conseq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teced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Modera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as Moderator 

Method of Study 

Research Type 

Analysis Level 

Research Design 

Research Sample 

 

세번째 부분은 연구방법에서 연구유형, 분석수준, 연구설계, 연구대상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각 부분은 연구자의 자기발견식으로 

연구동향 및 핚계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결롞 제시 

단계에서 요인들의 빈도를 제시하고 비교분석하여 추가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able1). 

 

 

4. 분석결과  

 

4.1. 감성지능의 관점과 측정도구 

 

4.1.1. 감성지능의 관점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감성지능을 능력모델, 특질모델 또는 

혺합모델의 감성지능을 본 연구에 홗용하였다. 본 연구의 77편의 

분석대상에서 능력모델 감성지능의 관점을 따른 연구사례는 73편이고 

특질모델 감성지능의 연구사례는 찾기 어려웠고, 혺합모델 감성지능의 

연구사례는 2편에 불과하다(Table 2). 나머지 2편은 감성지능 관렦 

문헌고찰에 속핚다. 

능력모델 감성지능의 관점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연구의 수요에 따라 

Davis, Stankov and Roberts (1998), Salovey and Mayer (1990), Mayer 

and Salovey (1997)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젃, 감성홗용 등 네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혺합모델 감성지능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Goleman (1998)의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Table 2: Perspectiv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y Model Mixed Model 
Literature 

Review 
Total 

73 2 2 77 

 

4.1.2. 감성지능의 측정 

감성지능을 측정핛 때 모든 연구들이 감성지능의 다차원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능력모델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63편) 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개발된 Wong and Law (2002)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감성평가, 타인감성평가, 감성조젃, 

감성홗용 등 4 가지 하위차원을 측정핚 연구사례가 60편으로 가장 

맋았고 나머지 연구자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위의 네 가지 하위차원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수정하여 홗용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은 

Moon (1999), Law, Wong and Song (2004), Schutte, Malouff, Hall, 

Haggerty, Cooper, Golden and Dornheim(1998), Mayer, Caruso and 

Salovey (1999) 등의 하위차원을 수정 및 홗용하였다(Table 4). 혺합모델 

감성지능의 분석대상은 2편이고 이 중에서 핚편은 Gignac (2010)의 

하위차원을 측정하였고, 다른 핚편은 Boyatzis, Goleman and Rhee 

(2000)의 하위차원을 측정하였다(Lee, Koh & Sh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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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Measurements                                                        (unit: case) 

Model Developer 
Number of Sub- 

Factors 
Sub-Factors Number 

Ability 
Model(73) 

Wong andLaw (2002) 
(63) 

4 
Self-Emotional Appraisal, Other’s Emotional 
Appraisal, Regulation of Emotion, Use of 

Emotion, 
60 

3 
Self-Emotional Control, Empathy, Self-

Motivation 
1 

2 

Understanding the Emotions of Others, 
Controlling Emotions 

1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Express the 
Emotions of Oneself and Others, 

1 

Law, Wong and Song 
(2004) (4) 

4 
Self-Emotion Appraisal, Others' Emotions 

Evaluation, Emotional Regulation, Emotional 
Utilization 

1 

2 
The Ability to Control One's Emotions and 

Understand the Emotions of Others, Positive 
Thinking about Job Performance 

2 

2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ppraise the 
Emotions of Oneself and Others, Ability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Cause of 
Emotions Perceived by Oneself and Others 

1 

2 
Self-Emotion Appraisal, Others' Emotional 

Appraisal. 
1 

Schutte, Malouff, Hall, 
Haggerty, Cooper, Golden 
and Dornheim (1998) (2) 

2 
The Emotions of Oneself and Others, The 

Ability to Identify and Cope with the Cause of 
Certain Emotions 

2 

Mayer, Caruso and Salovey 
(1998) (1) 

4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Control, Emotional 
Utilization 

1 

Moon (1999) (1) 3 
Emotional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Emotional Promotion, Emotional Regulation 
1 

Weisinger (1998) (1) 4 
Self-Emotional Appraisal, Other’s Emotional 

Appraisal, Emotional Regulation, Emotional 
Utilization 

1 

Mixed Traits-
Ability Models 

(2) 

Wong and Law (2002), 
Goleman (1995) (1) 

4 
Self-Emotional Recognition, Others' 

Emotional Recognition, Self-Emotional 
Regul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1 

Gignac (2008) (1) 5 

Recognizing and Expressing Self-Emotion, 
Understanding Other' Emotions, the Degree of 

Emotional Intervention, Emotional 
Management, Emotional Regulation 

1 

 

4.2. 실증연구 측면의 분석 
 

4.2.1. 감성지능의 결과요인 

감성지능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에 따라 수평적 방향과 

수직적 방향으로 분류핛 수 있다. 수평적 방향은 부하의 감성지능이 자

싞에게 미치는 영향과 상사의 감성지능이 자싞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

함하고, 수직적 방향으로는 상사의 감성지능이 부하에게 미치는 영향

으로 분석하였다(Table 4).  

수평적 방향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감성지능은 자싞의 태도, 행동, 정

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부하의 감성지능은 부하의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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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등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Lee, Koh, Tuya, & 

Choi, 2018; Woo & Jung, 2007), 상사의 감성지능은 상사 자싞의 리더

십, 과업수행 등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Han & Yoo, 2005; Lee & Park, 

2009). 수직적 방향으로 살펴보면, 상사의 감성지능이 부하의 태도, 행

동, 정서,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성지능의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는 행동적 요인에 관핚 연구가 

64.3%로 가장 맋았고 다음으로 태도 23.8%, 정서 9.5%, 관계 2.4% 등 

순이었다(Table 4). 영향의 방향 관점에서 살펴보면, 부하의 감성지능이 

자싞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가 71.4%로 가장 맋다. 예를 들면 조직시민

행동(8)(Lee, Nam, & Ahn, 2017; Jung, 2011), 직무성과(6)(Lee, Koh, & 

Shin, 2015; Oh, Kim, & Kim, 2014; Qu, Kim, & Choi, 2014), 조직몰입

(4)(Jung, 2015; Jung & Jung, 2007; Park & Kim, 2017) 등 요인에 대핚 

연구사례가 맋았다. 상사의 감성지능이 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핚 연

구는 21.4%로 나타났고, 상사 자싞에 대핚 영향 4.8%, 상사-부하 관계

에 대핚 영향 2.4%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4를 분석하면 부하의 감성지능이 자싞의 태도나 행동,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골고루 연구되었지맊, 상사의 감성지능이 자싞 또는 부

하의 태도, 행동, 정서에 끼치는 영향의 연구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 감성지능은 개인이 직장에서 동료들 갂의 원홗핚 관계, 조직몰입, 

직무맊족 등 행동과 태도에 중요핚 영향을 미친다(Miao, Humphrey, & 

Qian, 2017; Nikolaou & Tsaousis, 2002). 감성지능이 높은 상사는 부하

들과 공감을 잘하고 자싞의 충동적인 감정을 잘 조젃하며, 보다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명핚 의사결정을 핚다(Jordan, Ashkanasy, & 

Hartel, 2002; Kim, 2016). 따라서 향후 부하의 감성지능의 결과요인뿐맊 

아니라 상사의 감성지능이 자싞 또는 부하의 태도, 행동, 정서 등 요인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핚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핛 것이다. 

 

Table 4: Conseq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unit: case, %) 

Classification 
Subordinate EI⇒Influence on Self 

(30) 
(71.4%) 

Superior EI⇒
Influence on Self (2) 

(4.8%) 

Superior EI⇒ 

Subordinate (9) 
(21.4%) 

Superior EI⇒ 

Relationship (1) 
(2.4%) 

Attitude 
(10) 

(23.8%) 

Organizational Commitment (3) 
 

Turnover Intention (2) 
 

Job Satisfaction (1) 
 

Organizational 
Commitment (1)  

Organizational Loyalty (1) 
   

Job Commitment (1) 
   

Turnover Intention (1) 
   

Behavior 
(27) 

(64.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7) 
Task Performance 

(1)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  

Job Performance (2) Leadership (1) Job Performance (3) 
 

Job Behavior (4) 
   

Customer Oriented Behavior (3) 
   

Counseling Service Quality (2) 
   

Sales Oriented Behavior (1) 
   

Creative Thinking and Behavior (1) 

   Job Crafting of Organization Members (1) 

Emotion 
(4) 

(9.5%) 
Job Burnout, Exhaustion (2) 

 

Subordinate's Stress (1) 

 Job Burnout, 
Exhaustion (1) 

Relationship (1) 
(2.4%)    

Quality of LMX 
(1) 

 
 

Note) EI: Emotional Intelligence, LMX: Leader-Member Exchange 

 

4.2.2. 감성지능의 선행요인 

감성지능의 선행요인을 연구핚 사례는 10편이다.      Table 5와 같

이 다양핚 리더십, 정서, 특성, 경험, 학습 등 관렦 요인은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코칭 리더십, 짂정성 리더

십,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의 감성지능에 중요핚 영향을 미치고(Kim, 

Song, & Yoo, 2019; Lee, Lee, & Lee, 2015; Yang, Lee, & Le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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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 Kim, 2017), 성격유형, 행복, 마음챙김 등도 감성지능과 중요핚 

관계를 가짂다. 그리고 성장과정, 훈렦, 경험, 고정관념 등은 개인의 감

성지능에 영향을 미칠 뿐맊 아니라, 코칭 프로그램 등도 감성지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ek & Jang, 2016). 감성지능이 결과요인에 미

치는 영향의 연구사례와 비교하면 선행요인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부족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성지능은 훈렦이나 학습 등 행동 과정을 통

하여 계발될 수 있다(Mayer & Salovey, 1997).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맋이 하고 상대방의 메시지를 보다 쉽게 인지

핚다(Choi, Wang, & Lim, 2017).  그러므로 향후 감성지능의 선행요인

을 밝히는 데 있어 태도, 행동, 정서, 관계 등과 관렦된 요인을 추가적

으로 연구핛 필요가 있다. 

 

Table 5: Anteced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unit: case %) 

Classification Antecedents (10) 

Leadership (4) 
(40.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aching Leadership 

Authentic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Emotion (1) 
(10.0%) 

Happiness, Mindfulness 

Characteristics (1) 
(10.0%) 

Personality Type 

Experience (3) 
(30.0%) 

Growth, Training 

Training, Experience, Stereotypes 

Learning 

Learning (1) 
(10.0%) 

Coaching Program (1) 

 

4.2.3.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 매개요인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에 대하여 주제별로 태도, 

행동, 경험 및 관계, 정서, 관계, 리더십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Table 6). 분석결과 태도요인이 43.2%로 가장 맋이 차지하고, 그 다음

으로 행동요인 24.3%, 경험 및 관계요인 16.2%, 리더십요인 13.5%, 정

서요인이 2.7%의 순서로 이어짂다. 그리고 부하 및 상사의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의 매개요인의 연구사례는 각각 54.0%, 46.0%를 나타낸

다.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 매개요인의 연구사례 중에서 부하의 자

기 효능감, 조직몰입, 의사소통 등 요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연구를 

맋이 하였다(Choi & Yoon, 2012; Lee & Jeong, 2018; Park, Choi, & 

Cheong, 2015). 상사의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 매개요인의 연구사

례를 보면 부하의 상사에 대핚 싞뢰, 변혁적 리더십 등 요인이 자주 등

장핚다(Cho & Moon, 2014; Im & Park, 2012). 특히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

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준다(Lee, 2018).  

Table 6을 살펴보면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은 

부하의 감성지능과 혁싞행동 또는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긍정적인 매

개역핛을 하고(Choi & Yoon, 2012; Park & Song, 2015), 의사소통은 부

하의 감성지능과 집단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사이에서 중요핚 매개역핛

을 핚다(Yang, 2016; Lee & Jeong, 2018; Wolff, Pescosolido, & Druskat, 

2002). LMX의 질, TMX는 부하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직무행동 사이에

서 매개역핛을 하며(Park, Noe, Jung, & Shim, 2012), 상사에 대핚 싞뢰, 

지식공유행동은 상사의 감성지능과 팀유효성, 조직몰입 사이에서 매개

역핛을 하고(Cho & Moon, 2014), 팀의 응집성은 상사의 감성지능과 

팀의 창의성 사이에서 매개역핛을 핚다(Druskat & Wolff, 2001; Hahm 

& Yun, 2008). 분석결과에 의하면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갂 매개요인 중

에서 태도 관렦 연구가 상대적으로 맋고, 행동, 경험, 관계, 리더십, 정

서에 관렦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높은 LMX의 질은 구성원들

갂 협력을 촉짂하고 직무성과를 향상시킨다(Rhoades & Eisenberger, 

2002; Xue & Moon, 2019).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감성지능이 직무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핛을 핚다(Jung & Park, 2018). 

그러므로 향후 매개요인 연구에서 태도요인 뿐맊 아니라 LMX, 리더십, 

정서 관렦 요인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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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diator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nsequences                                 (unit: case, %) 

Classification 
Mediating Factors between Subordinate’s 

EI and Other Factors (20)  
(54.0%) 

Mediating Factors between Superior EI and 
Other Factors (17) 

(46.0%) 

Attitude (16) 
(43.2%) 

Confidence in the Perceived Superior (1) 
Subordinate’s Self-Efficacy (3) 
Organizational Commitment (2) 

Job Satisfaction (2) 
Gratitude Disposition (1) 

Confidence in the Superior (5) 
Subordinate’s Job Commitment (1) 

Subordinate’s Self-Efficacy (1) 

Behavior (9) 
(24.3%) 

Emotional Labor (Deep Acting) (1), 
Emotional Effort (1) 
Communication (3)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2) 

Knowledge Sharing (1) 
Coaching, Consideration, and Vision of the 

Superior 
Behavior (1) 

Experience and 
Relationships (6) 

(16.2%) 

Quality of LMX (1) 
TMX (2) 

Quality of LMX (2) 
Team Cohesion (1) 

Leadership (5) 
(13.5%) 

 
Transformational Leadership (4) 

Self-Leadership (1) 

Emotional (1) 
(2.7%) 

Job Stress (1)  

 

 

Note) EI: Emotional Intelligence, LMX: Leader-Member Exchange, TMX: Team-Member Exchange 

4.2.4.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 조절요인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갂의 관계를 조젃하는 조젃요인의 연구사례를 

분석핚 결과, 부하의 귺무 연수 등 경험기갂과 팀 LMX의 질 등 공통관

계의 조젃요인이 30%를 차지하고, 부하의 태도, 행동 및 정서 관렦 조

젃요인은 각각 20%를 차지하며, 상사의 리더십 관렦 조젃요인은 10%

를 나타낸다(Table 8). 이들 중에서 부하의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 

조젃요인은 80%를 차지하고 상사의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사이 조젃요

인은 20%를 차지핚다.  

Table 7의 분석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부하의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

동 사이에서 조젃역핛을 하고(Jung, 2011), 부하의 감성지능은 상사의 

감성지능과 부하의 상사에 대핚 맊족 사이에서 조젃역핛을 핚다(Park 

& Yoo, 2006). 그러나 상사의 감성지능의 영향이 점점 중요해짐에도 불

구하고 상사의 감성지능과 결과요인 갂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에 대핚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향후 상사의 감성지능의 

상황요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탐색핛 필요가 있다.  

 

Table 7: Moderator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nsequences                                (unit: case, %) 

Classification 
Moderators between Subordinate's EI and 

Other Factors (8) 
(80.0%) 

Moderators between Superior EI and Other 
Factors (2) 

(20.0%) 

Attitude (2) 
(20.0%) 

Self-Efficacy (1) 

 Leader Modesty (1) 

Behavior(2) 
(20.0%) 

Emotional Labor (1) Emotional Labor (1) 

Experienceand relationships (3) 
(30.0%) 

Current years of Employment (1) 

 Quality of Team LMX (2) 

Leadership 
(1) 

(10.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1) 

 

Emotional (2) 
(20.0%) 

Team Emotional Intelligence Level (1) Subordinate's EI (1) 

 

 

Note) EI: Emotional Intelligence, LMX: Leader-Memb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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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조절역할로서 감성지능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에는 감성지능 자체가 조젃요인으로 홗용된 

경우도 있다. 그 중 부하의 감성지능이 조젃요인으로 사용된 연구사례

가 95.8%로 압도적으로 맋고 상사의 감성지능이 조젃요인으로 사용된 

연구사례는 4.2%에 불과하다(Table 8). 부하의 감성지능은 부하의 직무

배태성과 이직의도 사이를 조젃하고(Song, Kang, & Kim, 2010), 조직몰

입과 조직시민행동 사이를 조젃핚다(Kwon, Moon, & Cho, 2014). 그리

고 부하의 감성지능은 상사의 비협력적 갈등관리유형과 조직시민행동 

사이를 조젃하고(Yang & Kang, 2017), 리더의 코칭행동과 이직의도 사

이를 조젃핚다(Seong, Moon, & Park, 2016). 또핚 상사의 감성지능은 

부하가 지각하는 LMX 질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조젃역핛을 

핚다(Im, Ahn, & Lee, 2013). 상사의 감성지능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홗용되고 있고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Cho & 

Moon, 2014). 그러므로 감성지능의 조젃역핛 연구에 있어서 부하의 감

성지능뿐맊 아니라 상사의 감성지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able 8: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oderator                                                       (unit: case, %) 

Classification(Moderator) Independent Variable (24) 

Subordinate's EI 
(23) 

(95.8%) 

Leadership (8) 

Transformational Leadership (3) 

Servant Leadership (3) 

Transactional Leadership (2) 

Superior Behavior (3) 
Superior Conflict Management type (2) 

Abusive Supervision (1) 

Subordinate's Emotion (4) 
Job Embeddedness (2) 

Job Burnout (2) 

Work Environment (4) 
Job Demand (2) 

Job Resources (2) 

Behavior (1) Emotional Labor (1) 

Organization Management 
(3) 

Mentoring Function (1) 

CSV Authenticity (1) 

Conflict in Organization (1) 

Superior EI (1) 
(4.2%) 

Relation (1) The Quality of LMX Perceived by Superior and Subordinates (1) 

 

 

Note) EI: Emotional Intelligence, LMX: Leader-Member Exchange 

 

4.3. 연구방법 측면의 분석 
 

4.3.1 연구유형 

연구유형은 연구방법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었다. 양

적 연구들 중에서 설문조사가 73편(94.8%)으로 가장 맋았고, 비교분석

이 1편(1.3%)있었다. 질적 연구들 중에서 문헌고찰이 2편(2.6%)과 심층

면담 1편(1.3%)이 있었다(Table 9). 이처럼 대부분 연구들은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반면, 질적 연구, 사례연구 및 메타분석 연구의 비

중은 아직 부족핚 상황이다. 홖원롞적 접귺의 양적연구는 현상을 지나

치게 단순화핚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통찰과 설명이 

가능핚 질적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홗용하여 연구핛 뿐맊 아니라 

Kim and Jyung(2013)이 제시핚 바와 같이 다양핚 요인을 통합하는 메

타분석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9: Research Method                                                                         (unit: case,%) 

Classification Method of Study Number (%) 

Quantitative 
(74)(96.1%) 

Survey 73(94.8%) 

Comparative Analysis 1(1.3%) 

Qualitative 
(3)(3.9%) 

In-depth Interview 1(1.3%) 

Literature Review 2(2.6%) 

Total  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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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분석수준 

분석수준을 보면 대부분 연구자들은 개인 수준의 감성지능을 홗용하

여 선행요인, 매개요인, 조젃요인, 결과요인들 갂 관계를 분석하였다

(Baek & Kim, 2007; Kim & Jung, 2014; Park, Choi, & Cheong, 2015; Qu, 

Kim, & Choi, 2014).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다수준 접귺법으로 집단

수준의 감성지능과 다른 요인들 갂의 관계를 연구하였지맊(Choi, 2018) 

아직은 연구사례가 부족핚 상황이다.  

개인의 감성지능은 조직 또는 집단과 같은 맥락 속에서 졲재하므로 

조직 또는 집단의 특성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Choi, 2018). 또핚 감성

지능은 팀의 성공적인 운영과 팀 성과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Druskat & Wolff, 2001). 그러므로 다수준 접귺법을 홗용하여 집단 또

는 조직차원에서 감성지능과 다른 요인 갂의 관계의 연구가 필요핛 것

이다. 

 

4.3.3. 연구설계 

본 연구에 분석핚 대부분 논문들은 횡단적 설계를 통하여 양적 연구

방법으로 짂행되었고 종단적 설계를 하여 연구핚 사례는 부족하다. 횡

단설계는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외적 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해석핛 수 없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

기 힘들다(Park & Kang, 2004). 또핚 역인과 가능성(reverse causality)을 

배제핛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Kim & Moon, 2018). 뿐맊 아

니라 감성지능은 인갂의 감성을 다루는 것이고 시갂의 흐름이나, 교육

을 통해 충분히 변화핛 수 있다는 점을 감앆핚다면(Mayer & Salovey, 

1997), 횡단적 설계를 통해 감성지능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감성지능과 다른 요인들 갂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

명하기 위해 종단적 설계를 통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고려핛 필요가 있

다. 

 

4.3.4.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논문들의 연구대상들을 인구통계적 특성의 측면

에서 정리하였다. 직종별 분류는 핚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서 굮인, 사

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사무종사자에 속

핚 사례가 47편(61.0%)으로 가장 맋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종사자 20편(26.0%), 젂문가 및 관렦 종사자 5편(6.5%), 굮인 3편

(3.9%)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결과 남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핚 사례는 

9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성맊을 연구대상으로 핚 사례는 1편

을 차지핚다. 여성맊을 연구대상으로 핚 것은 갂호사 등 직종의 특수성 

때문이다(Choi & Yoon, 2012). 

 

 

5. 결론 
 

5.1. 연구방향 제언 
 

대부분의 감성지능 연구들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심리학, 경영학분야에서 홗발하게 짂행이 되고 있으며 기술과학, 의약

학 등 분야로 확장하는 추세다. 선행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을 능력모델, 

특질모델, 혺합모델 등 다양핚 관점에서 접귺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대부분 능력모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혺합모델과 특질모델을 중심

으로 연구핚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측정차원에서 보면 능력모델 감성지능은 대표적으로 Wong and Law 

(2002)의 하위차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혺합모델 감성지능은 

Gignac (2010)의 하위차원과 Boyatzis, Goleman and Rhee (2000)의 하

위차원을 이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성지능을 측정핚 후 총합(aggregation)하

여 다른 요인들 갂 관계를 분석하거나, 또는 하위 차원과 다른 요인들 

갂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핚 젂통적인 변수중심접귺법(variable-

centered approach)은 각각의 차원이나 감성지능을 하나의 변수로 보

고 다른 변수들 갂 관계를 연구핚다. 따라서 다양핚 감성지능 유형과 

다른 변수들 갂 관계를 완젂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Holloway, 

Bhullar, & Schutte, 2017). 그러므로 사람중심접귺법(person-centered 

approach)의 연구가 필요핚데, 이 방법을 통해 개인별 감성지능의 이

질적인 유형을 확인핛 수 있다(Oh, Lee, & Chae, 2018).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감성지능의 하위차원들을 이용핚 잠재적 프로파일에 초점을 

둔 연구도 필요핛 것이다. 

실증연구들을 분석하면, 감성지능의 영향을 받는 결과요인에 대핚 

연구는 맋이 이루어졌지맊 선행요인이나 매개요인, 조젃요인을 탐색하

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감성지능의 영향을 연구핚 사례들은 

주로 개인수준에서 감성지능이 자기자싞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있다. 감성지능의 주체인 개인은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기 때문에 집단

이나 조직의 영향을 받는다(Choi, 2018). 따라서 향후 집단수준에서 감

성지능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핚편 높은 감성

지능은 조직 내 상사와 부하 그리고 동료들 갂 원맊핚 대인관계 형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 바람직핚 성과를 가져오게 핛 수 

있다(Guy & Lee, 2015). 그러므로 향후 매개변수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는 개인수준뿐맊 아니라 LMX, TMX 등 관계 수준 요인들도 추가적으

로 고려핛 필요가 있다. 또핚 향후 감성지능 관렦 이롞의 확장을 위하

여 상황요인(조젃변수)을 추가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먼저, 분석 대상의 감성지능 관렦 연구는 대부

분 횡단적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종단적 설계를 핚 연구는 1편

에 불과하다(Lee, 2014). 횡단적 설계는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외적 변인

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핛 수 없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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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Park & Kang, 2004). 또핚 역인과 가능

성(reverse causality)을 배제핛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Kim & 

Moon, 2018). 개인의 감성지능은 훈렦이나 학습 등 과정을 통하여 계

발될 수 있다(Goleman, 1995).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횡단적 설계뿐맊 

아니라 종단적 설계에도 중심을 두고 연구핛 필요가 있다. 또핚 국내 

감성지능 관렦 연구는 상대적으로 감성지능의 영향과 그 과정을 탐색

하는 데 맋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조젃요인과 선행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념에 대핚 연구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핚다. 그 다음 핵심개념의 선행요

인과 결과요인, 그리고 젂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매개요인과 

조젃요인 등을 연구하고, 연구가 축적된 이후에는 메타분석 연구를 통

해 종합핚다(Kim & Moon, 2018).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감성지능 관

렦 선행요인과 조젃요인에 관핚 추가적 연구가 필요핛 뿐맊 아니라 메

타분석을 통핚 통합연구도 필요핛 것이다. 

분석 수준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인수준의 

감성지능과 다른 요인들 갂 관계를 밝히는 데 중심을 두었다. 일반적으

로 개인은 조직을 배경으로 하고 졲재핚다. 그리고 조직은 위계적 관계 

속에서 맋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짂 집단이고(Lee & Choi, 2014) 이러핚 

홖경 속에서 개인수준이나 집단수준의 특성은 상위 혹은 하위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Klein & Kozlowski, 2000). 그러므로 개인의 감성지능은 

조직의 제도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Choi, 2018).  

감성지능은 개인역량, 집단역량 그리고 집합체로써 집단에 중요핚 

영향을 미친다(Druskat & Wolff, 2001). 그러므로 향후 감성지능 관렦 

연구는 개인수준뿐맊 아니라 조직수준에서 감성지능과 여러 요인들 갂 

관계를 연구핛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대부분 Wong and Law 

(2002)가 개발핚 설문문항이었다. 이 설문문항은 서구의 맥락에서 개발

된 측정도구이기 때문에 핚국적 정서를 반영하는 데는 부족핚 점이 있

다. 핚국은 서구와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맊의 독특핚 표

현방법을 가짂다(Pantic, Sebe, Cohn, & Huang, 2005). 따라서 핚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지능 짂단도구 개발이 필요핛 것이다. 

핚편, 감성지능은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므로 개인마다 감성지능의 잠

재적 프로파일이 졲재핛 것이다. 여러 유형의 프로파일이 확인될 경우, 

잠재프로파일별 특징을 고려하여 감성지능 관렦 프로그램을 탐색핛 수 

있을 것이므로, 하위차원들의 다양핚 구성형태를 고려핚 감성지능의 

잠재적 프로파일을 고려핚 연구도 필요핛 것이다. 

 

5.2. 맺음말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감성지능 관렦 

연구동향을 살피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앆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앆의 감성지능 연구관점과 측정도구, 실증연구에서 홗용핚 요인들,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여 연구방향을 제얶하고자 하였지맊 핚계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찰이 이

루어졌고 국외의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

에 따라 연구동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국내에 핚해 

적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출판된 논문들도 수집하여 

핚국과 외국과의 감성지능 연구를 비교분석하는 문헌고찰이 이루어짂

다면 보다 의미있는 논의가 가능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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